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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hearing-related characteristics, physical activity, and depression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adults with hearing loss using a secondary analysis of large-scale 
domestic survey data. Methods: This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targeted middle-aged adults between the 
ages of 40 and 64 from the 8th data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20). Data 
were extracted from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age,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economic activity status, 
income level),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recent drinking, current smoking, body mass index, subjective 
health, perceived stress, presence of comorbidities, activity restriction), hearing-related characteristics (degree 
of hearing loss, subjective hearing status, tinnitus persistence, subjective tinnitus level, eardrum abnormality), 
levels of depression, and health-related of quality of lif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8.0. Result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as significantly lower in patients subjectively uncomfortable with hearing (t=2.70, 
p=.008). Subjective hearing status (r=-.18, p=.004) and depression (r=-.29, p=.026) were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ubjective hearing status (t=-3.78, p<.001), physical activity level 
(t=2.20, p=.030), and depression (t=-3.27, p=.001)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f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Conclusion: Health in middle-ages determines health conditions in old age.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hearing loss management programs to prevent deterioration in physical activity 
and depression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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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 있는 중년기 성인의 청력관련 특성, 신체활동,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8차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중년기는 생애주기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시기로 사회적·경

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1]. 한국인의 중위연령(Median)은 2022

년 45세에서 2032년에는 50.9세로 앞으로 매 10년마다 5세에

서 6세 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2], 평균 수명의 연장

으로 인해 길어진 노년기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중년

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3]. 

중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노화가 시작되는 단계로 건강의 복

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4,5]. 신체적으로는 전반적인 신체기

능이 감소하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과

[6] 시력, 청력 등 감각기관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7], 정

신적으로는 불안, 우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6]. 특히, 난청은 

중년기에 흔하게 발생하는 건강 문제로[8,9], 국외의 경우 40세

에서 69세 사이의 성인 10명 중 1명은 난청이 있고[7], 30세에

서 59세 성인 난청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으며[9,10], 국내의 

경우 40세에서 69세까지 난청으로 인한 진료 인원이 전체 난청

진료 인원 중 약 45%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11], 중년기 

성인의 난청문제 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난청은 노화와 관련된 청력의 저하와[12] 직업이나 일상에서 

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다[13,14]. 난청은 단순히 의사소

통의 제한뿐 아니라 심혈관 위험요인이 증가할 위험이 있고[13], 

직업 활동, 건강 관련 행위 및 정서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특히 의사소통 장애로 가족 및 친구

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고립[15],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증가시키며[16], 이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17]. 

중년기 성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우울증[18], 골관절염

[19,20], 당뇨병[21], 요실금[22], 비만[23], 갱년기 증상[24] 등 

특정 질환이나 증상이 있는 대상자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

다. 또한 중년기 성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는 성

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 여부와 같은 

일반적인 요인[25,26]과 청력 상태[27,28], 신체활동[4,29,30], 

우울,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상태[4,27,28], 음주[4,28], 흡연, 

체질량 지수[28] 같은 건강 관련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난청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난청 노인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는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배우자 유무, 동반질환, 체질량지

수, 우울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31,32], 특히, 

신체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하였고[32,33], 우울

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임을[32,34] 보고하

였다. 그 외, 노년기에 발생하는 난청은 인지 기능 장애, 치매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35] 불안, 우울감을 증가시

키고[36], 뇌졸중[37,38]의 발병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에, 노년기에 많이 발견되는 청력 관련 문제를 미리 예방

하기 위해서는 난청이 있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난청 노인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에 주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신체활동과 우울이 난청이 있는 

중년기 성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단위 조사 

자료의 2차 분석을 통해 난청이 있는 중년기 성인의 청력 관련 

특성, 신체활동, 우울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여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난청이 있는 중년기 성인의 청력 관련 특

성, 신체활동, 우울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및 청력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연구대상자의 신체활동, 우울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수준

을 파악한다.

 연구대상자의 청력 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우울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대상자의 청력 관련 특성, 신체활동, 우울 및 건강 관

련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한다. 

 청력 관련 특성, 신체활동 및 우울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난청이 있는 중년기 성인의 청력 관련 특성, 신체

활동, 우울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

여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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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제

8기 2차년도(2020년)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

기 2차년도(2020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제8기 2차년도(2020

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조사구, 가구를 1, 2차 추출단위로 하

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

고, 시도, 동·읍면, 주택유형(일반주택, 아파트)을 기준으로 추

출틀을 층화하고, 주거면적 비율, 가구주 나이, 1인 가구 비율 

등을 내재적 층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조사구는 연간 192개

로 표본 조사구 내에서 양로원, 군대, 교도소 등의 시설 및 외

국인 가구 등을 제외하였으며, 제8기 1차년도(2019년)부터 적

절가구 중 25개 표본가구를 선정하였다. 제8기 2차년도(2020) 

조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조사 중단으로 전국 192개 조

사구 중 건강설문조사 및 검진조사는 180개 조사구(완료율 

93.8%), 영양조사는 166개 조사구(완료율 86.5%)를 조사 완료

하여 총 9,949명을 조사하였는데, 실제 설문 또는 검진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7,359명으로 참여율은 74.0%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상자는 가구코드가 중복되지 않는 자,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순음청력검사 양측 검사결과 값

이 모두 있는 대상자 중 500, 1,000, 2,000, 4,000 Hz 각 주파수

의 순음이 들리는 최소 역치의 평균값이 일측 또는 양측에서 

26 dB 이상으로 경도난청 이상인 자[39], 신체활동량·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사정에 필요한 변수가 모두 있는 자, 우울증 

선별검사(PHQ-9)를 시행한 자, 건강 관련 삶의 질 설문조사

(EQ-5D)를 시행한 322명이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제특성

일반적 특성에 포함된 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

상태, 경제활동 상태, 소득수준이 있고, 건강 관련 특성에 포함

된 변수로는 최근 음주정도, 현재 흡연여부, 체질량지수, 주관

적 건강인지, 스트레스 인지정도, 동반 질환(고혈압, 당뇨병, 이

상지질증,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유무, 활동제한 여부가 

있으며, 청력 관련 특성으로는 난청정도, 주관적 청력 상태, 이

명 지속여부, 이명 주관적 수준, 고막 이상 유무가 있다.

체질량지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실시한 신체계측에서 

신장과 체중으로 조사된 측정치를 계산식(kg/m2)으로 산출한 

생성변수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만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저

체중군(18.5 kg/m2 미만), 정상군(18.5 kg/m2 이상 23 kg/m2 

미만), 과체중군(23 kg/m2 이상 25 kg/m2 미만), 비만군(25 

kg/m2 이상)의 3가지로 재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청력 역치가 26 dB 이상이며, 양측 청력 차이를 20 dB 이하로 

대칭성을 가지는 경우 노화성 난청으로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39] 난청정도는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측 검사결과값이 모두 

있는 대상자 중 500, 1,000, 2,000, 4,000 Hz 각 주파수의 순음

이 들리는 최소 역치의 평균값이 일측 또는 양측에서 26 dB 이

상 41 dB 미만인 경우 경도 난청, 41 dB 이상인 경우 중증도 난

청으로 분류하여 생성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청력상태

는 ‘다음 중(보청기 및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

인의 청력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을 선택 하십시오’라는 문항

에 대해 ‘불편하지 않다’, ‘약간 불편하다’, ‘많이 불편하다’ 라

고 응답한 자료를 ‘불편하지 않다’와 ‘불편하다’(‘약간 불편하

다’, ‘많이 불편하다’)로 재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해당

자료는 추후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3점 Likert 척

도(‘불편하지 않다’ 1점, ‘약간 불편하다’ 2점, ‘많이 불편하다 3

점)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이명 주관적 수준은 ‘귀에서 나

는 소리로 인한 괴로움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괴롭지 않다는 0점부터 매우 심각하게 괴롭다는 10점까지 중 

숫자로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고막 이상 여부는 임피던스 

검사결과 B 또는 C 또는 flat tympanogram인 사람으로 국민

건강영양조사에서 생성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신체활동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은 『신체활동량』과 『유산소 신체활동 실

천율』의 2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량

대상자의 신체활동량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GPAQ) 분석 지침에 따라 

산정하였다. 이는 직업, 여가, 이동의 세 영역에서 신체활동의 

강도와 시간, 횟수를 종합하여 신진대사 해당치(Metabolic 

Equivalent of Task-minute per week, MET-min/wk)라는 연

속형 변수로 신체 활동량을 수치화 한 것으로[40], 신진대사 해

당치는 신체활동의 강도를 표기하는 방법의 하나로 휴식상태일 

때 필요한 산소량을 1MET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의 

산소소비량을 그 배수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신진

대사 해당치는 각 신체활동의 강도(MET level) × 신체활동 시간

(minute) × 주당 활동 횟수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신체활동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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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고강도 활동은 8.0 METs, 중강도의 신체활동은 4.0 

METs, 이동은 4.0 METs을 적용하였다. 신진대사 해당치가 600 

미만이면 낮은 신체활동 수준, 600 이상 3,000 미만은 중등도 신

체활동 수준, 3000 이상은 높은 신체활동 수준을 의미한다[40].

(2)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주당 중강도 신체활동 150분 이

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 75분 이상 또는 혼합하여 실천한 경우

(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생

성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3) 우울

우울은 우울 선별도구 PHQ-9 (Patient Health Question-

naire-9)를 통해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우울 선별도구인 

PHQ-9는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이러한 문제를 자주 겪었는지 

‘전혀 없음’ 0점 ‘며칠 동안’ 1점, ‘일주일 이상’ 2점, ‘거의 매일’

은 3점으로 평가한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

는 9개 항목의 합으로 0~27점이다. PHQ-9 점수가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경우 임상적으로 우울장애가 있음을 의미하며

[41], 본 연구에서는 10점 이상을 우울장애가 있음, 10점 미만

을 우울장애가 없음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한 자료와 총점에 대

한 자료를 모두 사용하였다.

4)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 관련 삶의 질은 EQ-5D 점수에 관하여 한국판 질 가중치 

보정점수를 반영한 EQ-5D index를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사

용하였다. EQ-5D는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ies), 통증/불편(pain/discomfort), 불

안/우울(anxiety/depression)의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지장 

없음’, ‘다소 지장 있음’, ‘할 수 없음’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EQ-5D index는 위 다섯 가지 삶의 질 영역에 대한 응

답을 가중치 공식을 통해 점수화 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건

강 관련 삶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42]. 

4.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민건강영양 원시자료는 개인정보보

호법 및 통계법을 준수하여 개인식별정보와 민감 정보가 삭제

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심의위원

회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2018-01-03-2C-A).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https://knhanes. 

kdca.go.kr/)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 이용자 준수 사항 이행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에 대한 준수 서약을 한 다음, 개인 이

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제8기 2차년도(2020년) 원시자료와 원

시자료 이용지침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8.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복합표본설계 자료로, 가중치(weigt), 

층화변수(strata), 집락변수(cluster)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및 청력 관련 특성은 가중되

지 않은 빈도와 가중치를 적용한 백분율,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과 표준오차로 파악하였다.

 신체활동, 우울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은 가중되지 않은 빈

도와 가중치를 적용한 백분율,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과 표

준오차로 파악하였다.

 청력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신체활동, 건강 관련 삶의 질

은 일반선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청력 관련 특성, 신체활동량, 우울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일반선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청력 관련 특성, 신체활동 및 우울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선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복합표본분석에서 상관계수의 산출을 위하여 단순선형회

귀분석의 설명력 R2이 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임을 응용

하였다[43]. 복합표본의 일반선형모형에서 연속형 변수 

1개로 공변량을 투입하여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고, 

모형의 설명력과 회귀계수의 부호 및 p값을 참고하여 상

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해당내용은 통계 전문가의 검토

를 받았다. 또한 복합표본분석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을 위한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선형모형

을 통해 추정값, 표준오차, t검정값, 모형적합도로 확인하

였으며, 가설검정은 검정통계량 F값으로 확인하였다[43].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및 청력 관련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기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50대가 48.1%로 가장 많았고, 남성이 6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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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Health and Hearing Ability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SE

Sex Male
Female

182
140

(61.9)
(38.1)

Age (year) 40~49
50~59
60~64

50
141
131

(20.5)
(48.1)
(31.4)

Educational status Under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Above college

37
59

143
83

(9.5)
(14.3)
(49.3)
(26.9)

Marital status Married
Not living together
Death of partner
Divorce
Not married

250
5

16
34
17

(79.9)
(1.8)
(3.9)
(8.6)
(20.1)

Economic activity Yes
No

206
116

(66.9)
(33.1)

Income level The fourth quartile
The third quartile
The second quartile
The first quartile

47
79

108
88

(11.9)
(22.0)
(36.1)
(30.0)

Drinking status No drinking
＜1 times/month
1~4 times/month
＞2 times/week 

23
57

150
92

(5.5)
(17.2)
(47.5)
(29.8)

Smoking status Yes
No

93
229

(29.2)
(70.8)

Obesity (kg/m2) Underweight
Normal (18.5≤BMI＜23)
Overweight (23≤BMI＜25)
Obese (25≤BMI)

6
103
84

129

(2.2)
(30.8)
(27.0)
(40.0)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good
Good
Fair
Poor
Very poor

10
60

188
56
8

(4.3)
(19.4)
(57.3)
(17.5)
(1.5)

Stress Very much
A lot
A little
Least

11
57

204
50

(4.1)
(18.4)
(63.6)
(14.0)

Hypertension Yes
No

92
230

(28.6)
(71.4)

DM Yes
No

53
269

(16.9)
(83.1)

Dyslipidemia Yes
No

96
226

(29.6)
(70.4)

Stroke Yes
No

8
314

(2.0)
(98.0)

*Data are weighted proportions, DM=Diabetes mellitus; MI=Myocardial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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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49.3%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

는 기혼자가 79.9%, 경제활동은 66.9%가 수행 중이었다. 건강 

관련 특성으로 음주 유무는 94.5%가 음주를 한다고 답했으며, 

흡연 유무는 70.8%가 흡연하지 않았고, BMI 25 kg/m2 이상인 

비만인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

관적 인지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7.3%, 스트레스는 약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63.6%로 가장 많았다. 질환의 유무에서 

고혈압은 28.6%, 당뇨는 16.9%, 이상지질혈증은 29.6%, 뇌졸중

은 2.0%, 심근경색은 0.5%, 협심증은 0.7%가 진단받았다고 응

답했으며,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7.7%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청력 관련 특성으로 좌측 경도 난청은 57%, 중증

도 난청은 16.1%였고, 우측 경도 난청은 57.8%, 중증도 난청은 

14.5%, 양측의 경도 난청은 75%, 중증도 난청은 25%로 확인되

었다. 주관적으로 청력의 상태에 대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

는 28.4%였으며, 이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0점) 88.1%, 

1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는 11.9%였고, 고막에 이상을 느끼

는 경우는 11.4%로 나타났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신체활동, 우울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대상자의 신체활동량은 낮은 신체활동 수준으로 분류된 경

우가 54.2%, 중등도 신체활동 수준으로 분류된 경우는 40.4%, 

높은 신체활동으로 분류된 경우는 5.4%로 나타났다.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경우는 54.2%, 미실천은 45.8%로 나타

났다. PHQ-9 점수에서 우울장애가 있는 경우는 4.2%이고 평

균점수는 2.13점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관련 삶의 질의 평균점

수는 0.9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청력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신체활동, 건강 관련 

삶의 질 

대상자의 청력장애 정도에 따른 우울, 신체활동,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으로 청력에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t=2.70, p=.008)(Table 3).

4. 청력 관련 특성, 신체활동, 우울, 건강 관련 삶의 질

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청력 관련 특성, 신체활동, 우울, 건강 관련 삶의 질

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청력 관련 특성 변수 중 유의

하게 나타난 변수인 주관적 청력을 처음 자료수집 시 3점 척도로 

Table 1. General, Health and Hearing Ability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N=3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SE

MI Yes
No

2
320

(0.5)
(99.5)

Angina Yes
No

4
318

(0.7)
(99.3)

Limitation of activity Yes
No

28
294

(7.7)
(92.3)

Degree of hearing loss (Left) Normal
Mild
Severe

88
182
52

(26.9)
(57.0)
(16.1)

Degree of hearing loss (Right) Normal
Mild
Severe

90
186
46

(27.7)
(57.8)
(14.5)

Degree of hearing loss (Both) Mild
Severe

245
77

(75.0)
(25.0)

Subjective hearing status Not uncomfortable
Uncomfortable

231
91

(71.6)
(28.4)

Tinnitus level 0
≥1

279
43

(88.1)
(11.9)

0.50 0.09

Tympanic membrane disorder Yes
No

36
286

(11.4)
(88.6)

*Data are weighted proportions; DM=Diabetes mellitus; MI=Myocardial infarction;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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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를 연속변수로 재코딩하여 투입하였다. 상관계수 산

출결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주관적 청력(r=-.18, p=.004), 우울

(r=-.29, p=.026)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5.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된 주관적 청력, 우울을 투입하였

고, 신체활동의 경우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상관관계에서 유의수

준 p값이 .051로 유의한 수준에 가까워 요인으로 투입하였다. 

모형의 설명력(R2)은 12.7%로 나타났으며 모형은 유의하였고

(F=10.87, p<.001), 주관적 청력(t=-3.78, p<.001), 신체활동

(t=2.20, p=.030), 우울(t=-3.27, p=.001)이 건강 관련 삶의 질

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난청이 있는 중년기 성인의 청력 관련 특성, 신체활

동, 우울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난청이 있는 중년기 성인의 주관적 청력, 

신체활동 저하, 우울은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력 관련 특성에 따라 신체활동량의 수준

Table 2. Physical Activity Level, Depress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articipants (N=3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 SE

Physical activity level Sedentary
Moderate
Active

188
121
13

(54.2)
(40.4)
(5.4)

461.63 43.97

Aerobic physical activity Yes
No

188
134

(54.2)
(45.8)

Depression Depressive disorder
Not depressive disorder

15
307

(4.2)
(95.8)

  2.13  0.20

Quality of life   0.96  0.00

*Data are weighted proportions; SE=Standard error.

Table 3. Physical Activity Level,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Hearing-Related Characteristics
(N=3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Physical activity level Depression Quality of life

Mean (SE) t or F (p) Mean (SE) t or F (p) Mean (SE) t or F (p)

Degree of hearing loss
(Left)

Normal
Mild
Severe

512.76 (100.83) 
441.56 (60.43) 
447.22 (99.72) 

0.18
(.835)

2.50 (0.47) 
1.95 (0.24) 
2.16 (0.56)

0.52
(.599)

0.96 (0.01) 
0.97 (0.01) 
0.94 (0.02) 

1.87
(.160)

Degree of hearing loss
(Right)

Normal
Mild
Severe

451.68 (75.30) 
460.01 (60.16) 
487.08 (87.75) 

0.05
(.953)

1.95 (0.42) 
2.22 (0.29) 
2.14 (0.48) 

0.13
(.882)

0.98 (0.01) 
0.96 (0.01) 
0.97 (0.01) 

1.51
(.226)

Degree of hearing loss
(Both)

Mild
Severe

456.83 (55.44) 
476.05 (70.55) 

-0.21
(.837)

2.07 (0.23) 
2.34 (0.46) 

0.54
(.593)

0.97 (0.00) 
0.95 (0.01) 

1.34
(.184)

Subjective hearing status Not
uncomfortable
Uncomfortable

475.01 (55.43) 
427.85 (64.01) 

0.56
(.577)

2.20 (0.22) 
1.98 (0.43) 

0.46
(.644)

0.97 (0.00) 
0.94 (0.01) 

2.70
(.008)

Tinnitus Level 0
1

481.07 (46.91) 
318.24 (87.25) 

1.70
(.092)

2.08 (0.23) 
2.51 (0.57) 

0.69
(.492)

0.97 (0.00) 
0.92 (0.02) 

1.83
(.071)

Tympanic membrane 
disorder 

Yes
No

463.21 (47.26) 
449.35 (112.89) 

0.11
(.910)

1.93 (0.21) 
3.71 (0.91) 

1.88
(.063)

0.97 (0.00) 
0.93 (0.02) 

1.63
(.106)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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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우울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중년기 성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청력에 불

편감을 느끼는 경우보다 느끼지 않는 경우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

한 연구에서 신중년 세대(50세부터 69세)와 노인(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청력이 불편하다고 느낄수록 삶의 질이 

낮을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6]와, 제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5년) 자료에서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주관적으

로 청력에 불편감을 느낀는 경우 삶의 질이 낮았다는 연구결과

[25]와 일치한다. 이 외에도 대상자와 청력에 대해 측정한 도구

는 다르지만 2016년 한국의료패널 자료에서 중년여성의 주관

적으로 청력이 제한된다고 느낄수록 삶의 질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결과[28]와도 일치한다. 이는 각 연구에서 분석

한 대상자의 차이는 있지만, 중년기 이상의 성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청력에 대한 불편감은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력장애가 있는 중년기 성인의 건강 관련 삶

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보청기 등 보조기구 지원 및 보청기 사

용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과 재활 교육 프로그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중년기 성인의 신체활동 수준은 건강 관련 삶

의 질 수준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료패널 자료

를 이용하여 중년기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활동제한의 개수[28]와 고강도 및 

중등도 신체활동[27]이라고 보고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중년기 성인 남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한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정도는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지 않았

는데, 이는 직업 스트레스, 직업 안정성, 우울, 가족유대감, 주

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등 너무 다양한 변수에 대한 영향

요인을 조사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난청 등 기타 질환에 

의한 신체적 기능저하에 따라 활동제한이 있는 중년 성인을 대

상으로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후속연구, 또

는 전체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저하가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년기 성인의 우울정도 또한 건강 관련 삶의 질 수준의 영

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우울이 가장 높은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4] 및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는 중

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이 삶의 질에 영향요인

이라는 연구결과[24]와 일치한다. 또한 2016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자료에서도 중년여성의 삶의 질에 우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나[28]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중년기

의 성인의 청력저하 뿐만 아니라 우울증 예방을 위한 활동을 장

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년기 성인이 청력 관련 특성에 따라 신체활동

량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 7

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8년) 자료 중, 65세 이상 노인

을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청력저하 여부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주관적으로 청력에 불편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Subjective Hearing Status, Physical Activity Level,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Participants (N=322)

Variables
Subjective hearing status Physical activity level Depression Quality of life

r (p) r (p) r (p) r (p)

Subjective hearing status 1

Physical activity level .09 (.899) 1

Depression -.01 (.883) .03 (.576) 1

Quality of life -.18 (.004) .08 (.051) -.29 (.026) 1

Table 5. Factors affecting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N=322)

Variables B SE t p

Subjective hearing status -0.03 0.01 -3.78 ＜.001

Physical activity level 0.00 0.00 2.20 .030

Depression -0.01 0.00 -3.27 .001

R2=.127, F=10.8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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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느끼는 경우에 비하여 근력운동과 걷

기운동을 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아[33] 노인의 경우 주관적 

청력상태에 따라 신체활동량의 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더불어 이러한 노인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노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44]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이 청력 관련 특성에 따라 우울

정도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감각장애가 있는 노

인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연구에서

[45] 객관적 측정되거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청력저하가 우울

감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노인의 청력저하와 우울증의 관계

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연구에서[36], 청력저하가 

있는 경우는 청력저하가 없는 경우보다 우울증의 위험이 1.47

배 높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중년기의 건강상태 및 

행동이 노년기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과 함께 고

려해 볼 때[46,47], 중년기 시 예방하지 못한 청력저하나 건강

행동은 노년기의 신체활동량 저하와 우울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년

기 성인의 청력저하로 인한 장애의 효과적인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은 노년기의 청력저하로 인한 신체활동량 저하, 우

울 및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제 8기 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2020년) 자료

를 활용하여 난청이 있는 중년기 성인의 청력 관련 특성, 신체

활동량 저하,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중년

기 성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난청이 있는 중년기 성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청력에 불편감을 느낄수록, 신체활동량

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난청이 있는 중년기 성인의 

주관적 청력은 신체활동 저하나 우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년기의 청력저하는 신체활동과 우울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중년기 성인의 건강은 노년기

의 건강상태로 이어지고, 중년기 성인의 건강행동은 결과적으

로 노년기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대

상으로 청력저하가 신체활동량 저하,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언하며, 중년기 성인의 신체활동량 저하 

및 우울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난청 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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